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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에너지, 미래 신기술 “주목”
삼성종합기술원, 래디컬 기술혁신 필요 … 건강 환경 스마트IT 기술도

바이오 에너지 스마트IT 등의 신기술이 미래 유망사업을 창출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기남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원장은 “스마트 IT와 바이오ㆍ건강,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미래 유망사업을 창

출할 신기술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남 원장은 2월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4회 전국 최고경

영자 연찬회의 특별강연에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 급증, 지구 온난화로 발생하는 환경 문제, 대도시화 등

으로 새로운 기술이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가장 유망한 분야인 바이오ㆍ건강은 바이오 신약, DNA 분석기술이 가능한 체외진단법, 절개

없이 종양치료가 가능한 치료법, 정밀한 수술이 가능한 외과수술 로봇 등이 개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화석연료를 대체할 신규 에너지 발굴이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다면서 “신 재생 에너지(태양전지), 에

너지 효율화 기술(고효율ㆍ저가격 LED), 친환경 운송기술(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등이 에너지ㆍ환경 분야에서

유망한 기술”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상에 없던 기술을 발명하거나 기존 기술의 성능을 5배 이상 향상시키고 제조코스트를 5배 이상

절감하게 하는 것을 래디컬(Radical) 기술혁신이라고 한다”며 “나노 기반의 과학과 기술 혁신에 따른 패러다임

의 전환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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